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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부산지역에서 유통 중인 양식 어류를 대상으로 수산용 항생물질의 전반적인 잔류실태를 조사

하여 향후 양식 어류의 잔류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Ⅱ  주요 연구내용

  연구대상 : 부산지역 유통 양식어류 107건

     - 해수어 89건 : 넙치 25건, 조피볼락 24건, 참돔 14건, 가자미․강도다리․농어․숭어 각 6건,

감성돔 2건

     - 담수어 18건 : 뱀장어 7건, 가물치․메기․미꾸라지․송어 각 2건, 붕어․잉어․향어 각 1건

   연구방법 :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을 이용한 항생제 잔류여부 스크리닝 

후 확인된 항생제 계열별 정량분석

  연구항목 : 수산용 항생물질 45종

Ⅲ  연구결과

  양식 어류 107건 중 25건이 검출(검출율, 23.4%) 되었음.

   가장 많이 검출된 항생물질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과 엔로플록사신으로 각각 8건 씩 검출되어 

두 항생제가 검출된 물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트리메토프림 5건(4.7%), 독시

사이클린 3건(2.8%), 암피실린, 시프로플록사신, 클린다마이신이 각각 1건(0.9%) 순으로 검

출되었음. 

   검출된 동물용 항생물질은 모두 MRL 이하로 나타났고, 불검출 기준 물질(클로람페니콜, 노

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아 양식어류에서 항생물질이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수거 검체의 1/4정도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것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함.

   엔로플록사신은 담수어와 해수어에 빈도수가 높게 검출되었고,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해수어

에서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고, 트리메토프림은 해수어인 조피볼락과 농어에서 검출되었는데 

이는 어류에 유해질병들을 일으키는 지리적, 환경적 그리고 좀 특이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

로 양식 상황에 따라 주요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라 생각됨.

   해수어는 89건 중 20건(22.5%), 담수어는 18건 중 5건(27.8%) 검출되었고, 양식 어종별 검

출건수는 조피볼락>넙치>농어>가물치·숭어>가자미·미꾸라지·잉어·참돔·향어 순으로 나

타났고, 감성돔·강도다리·뱀장어·메기·송어·붕어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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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어 중 검출율이 높은 수산물은 농어(50%)>조피볼락․숭어(33.3%)>넙치(20%)>가자미

(16.7%)>참돔(7.1%)순이었고, 넙치나 조피볼락, 농어, 숭어의 경우, 국내 양식 생산량이 많

고, 대부분 횟감이나 탕용으로 다빈도로 섭취하는 수산물인 만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수산물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

   담수어에서는 가물치 2건 모두(100%)에서 검출되었고,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동

시에 검출된 1건이 있었고, 독시사이클린도 1건에서 검출되었으며, 모두 기준이하로 나타났

으나 높은 잔류수준을 나타내었다. 미꾸라지와 향어에서는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었고, 잉어

에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검출되었음.

 

Ⅳ  정책연계방안

   시중 유통 양식어류 항생물질 잔류수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 제고

   양식 어류의 잔류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Ⅴ  활용계획

   부산지역 유통 양식어류 잔류항생물질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

보자료

   보건환경체험교실 등 학생 및 주부대상 청내 교육 시 교육자료

   수산물 잔류항생물질 안전성에 대한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대응방안 마련 시 회의자료




